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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별 팜플렛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학회 팩스(02-780-2767) 또는 

이메일(ortho@koa.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질환별 100부당 15,000원(면세)입니다

 송금계좌: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대한정형외과학회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렛 신청

⊙ 신청자 성명: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 주소: 	

⊙ 병원명: 	

⊙ 이메일: 	

위와 같이 신청함.

질환명 신청 수 질환명 신청 수

정형외과 질환별 팜플렛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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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이관(華夷觀 : 중화사상)

동양고전산책(東洋古典散策) 조명화 (서원대 명예교수)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관건은 중국인의 사유방식을 이해하는 일이다. 중국인의 독특한 사유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어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모든 것의 토대는 화이관(華夷觀)이다. 그러면 중국인의 화이관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해보겠다. 

■화이관이란 무엇인가

‘나를 중심으로 한 영역은 화려하지만, 그 바깥은 짐승 세상이다’라는 관념이다. 나를 중심으로 한 화려한 

영역을 꾸며서는 중화(中華), 그 바깥의 짐승 세상을 꾸며서는 이적(夷狄)이라고 부른다. 이적이란 

인간이되 중화의 물을 먹지 못한 차별적인 인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화이관을 ‘중화사상’이라는 

추상적인 말로 꾸미기도 하지만, 그처럼 단순하고 치졸한 관념을 사상이라고 부르기는 적절하지 않다. 

얼핏 들으면 자존감의 표현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는 대외적인 수사(꾸밈수)이다. 무력 대신 사용해보는 

꾸밈수(속임수)이다. 모든 수사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제압하려는 정치적 행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정치학의 보완으로 여긴 것을 보더라도, 그건 서구문화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꾸밈수에 

넘어간 세월이 오래면 문화적으로 종속된다. 가장 고약한 종속은 인간의 희망과 공포를 함께 지배하는 

종교인데, 한반도는 중국의 화이관이라는 관념체계와 유교라는 지배체계에 종속된 바가 오래다. 

■화이관의 역사

지나인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관념을 갖게 되었는가?<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국이라고 부르던 이름은 ‘지나’로 바꾸어 부른다. 이 글에서 ‘중국’과 ‘지나’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지나의 중심부에 주(周)왕조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다.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만들었다기보다는 주왕조 

세력이 커지면서 그네들의 문자와 더불어 확산된 관념이다. 지나인들은 하(河)수와 낙(洛)수 지역을 

언젠가부터 자기네 영역의 중심지라는 뜻에서 중원(中原)이라고 불렀다. 상왕조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주왕조는 자신의 영역을 후(侯)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국(國)’들을 분봉해주는 봉건제도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데, 이때 중원에 위치한 왕이 직접 다스리는 국은 ‘중국’이라고 불렀다. 지리적 이름이 권력에 

의해 정치적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지나 말고도 패권을 지향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다. 인도도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처한 적이 있다. 나아가 주왕조는 중국과 중국에 복속하는 

제후국들을 포괄해서는 ‘중화’라고 불렀다. 중국이 제정한 표준을 따르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의 

세력권을 꾸며 부르는 이름이었다. 자기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대를 차별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중화는 이처럼 정치적 이름이지 지리적 이름이나 문화적 이름은 아니다. 

주왕조 말기인 춘추시대에 이르면 지나인들은 ‘중화’에 문자학적 의미와 신화적 역사를 입힌다. 

화하(華夏)라는 인물이 복희(伏羲)라는 남성과 여와(女娲)라는 여성을 낳고, 그 둘이 결합하여 

소전(少典)을 낳으며, 소전은 교씨(蟜氏)를 만나 황제(黄帝)와 염제(炎帝)를 낳는데, 황제와 염제가 

바로 자기네 조상이라는 스토리를 만든다. 夏라는 부족 이름과 華라는 나라 이름을 결합하는 

스토리를 만들고서는 자기네를 화하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화이관(華夷觀)은 

하이관(夏夷觀)이라고도 부른다. 하수(夏水)라는 물 이름이나 화산(華山)이라는 산 이름이 지어지는 것도 

이 무렵일 것이다. 지나의 서북쪽에서 중원으로 밀고 들어와 오늘날 지나문화의 토대를 확립한 주왕조 

세력은 이렇듯 자기의 권력을 민족의 스토리로 만든다. 하이관이 정치적 애국주의를 뛰어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들이 나중에 세우는 한(漢)왕조가 대외적으로 더 크게 위세를 

떨치자 華夏보다 漢이 자기네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더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한족이라는 이름도 중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름이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의 이름은 아니다. 그러다 거란(요), 

여진(금), 티베트계 탕구트(서하), 몽골(원) 등 새외민족에게 시달림을 받자 지나인은 화이관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이라는 수구적인 사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때도 중화사상은 역시 애국주의였지 오늘날 

민족주의와 유사한 개념은 아니었다. 아편전쟁 이후 서구에 밀리다가 청왕조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아예 국호를 중화로 바꾸었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원칙 또한 표방하지만 않을 뿐 그 기초는 중화사상이다. 시진핑은 중화사상이라는 옛 이름을 

중국몽(中國夢)이라고 바꾸었을 뿐이다.  

■한반도의 화이관 수용

이렇듯 중화사상은 지나인의 정치적인 대외관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에서는 문화적인 관념으로 

바뀌게 된다. 그 배경은 이렇다. 몽골이 고려를 누른 다음 고려와 종번(宗藩)관계를 설정하게 되자 

고려의 지식인들은 종래의 화이관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중화는 멸망하고 이적이 종주권을 차지하게 

된 현실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화란 땅의 경계나 종족의 구분에 따른 이름이 아니라 

훌륭한 문물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재해석한다. 훌륭한 문물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화라는 해석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까지의 이적을 중화로 고쳐 섬겨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청왕조에 무릎 꿇은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보다 더 나아갔다. 명왕조가 망했으니 이제 중화는 조선에만 

남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조선을 소중화라고 불렀다. 소중화라는 말은 원래 송나라가 고려를 추켜 

이번 호 부터는 중국 문화 비평 특히 중국 고전의 대가인 조명화 교수를 모시고 중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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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주던 외교적 수사였지 고려가 자처했던 표현은 아니었건만, 이제 자처하는 표현으로 차용한 

것이다. 우리가 중화라는 근거도 내세웠다. 한반도는 오래 전에 기자가 분봉 받았던 땅이므로 원래 

중화에 포함되었다는 논리였는데, 이런 관념은 자존의식의 표현이라 하기에는 심한 왜곡이다. 세뇌된 

중화(주자학) 교조주의자의 자기옹호적 관념이기도 하고, 패전의 책임을 감추면서 여전히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려는 수작이기도 하다. 의도적인 수작이라면 그래도 낫다. 그러나 “명은 우리의 부모이나 

만주는 명의 원수이니 곧 부모의 원수이다. 신하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돼 부모를 버리겠는가.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명과의 의리는 버릴 수 없다.”라면서 척화를 주장하던 삼학사의 한 사람 윤집의 

발언을 들으면 밉기 보다는 딱하기 그지없다. 정치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빤한 꾸밈수가 아니라 

어이없는 충성심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멘탈리티를 지니게 된 것은 지나인들의 꾸밈수, 중화사상이라는 

꾸밈수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탓이다. 조선왕조 건국 세력이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국내에 두지 않고 

명에게 칭신납공(稱臣納貢)하고 책봉 받는 것에다 두면서부터 비롯한 퇴영성이다. 조선후기 지배계층이 

그처럼 퇴영성을 보였던 원인은 대외인식이 중국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화사상이라는 

지나의 꾸밈수를 자신의 유일한 대외인식으로 삼는 과오 때문이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나라를 지키는 근본적인 힘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청왕조 대신 

다시 일본이 침탈해오는데도 실제적인 힘을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비분강개나 현실외면과 같은 태도를 

취하거나, 주어진 현실을 이념적으로 해석할 방법만을 고민하는 더욱 퇴영된 모습만을 보이게 된다. 

청을 종주국으로 받아들이는 퇴영성을 보였던 것처럼 식민주의도 종주국이 바뀌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 주류 사대부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과 소련이 

다시 이 땅을 남과 북으로 점령해도 역시 별다른 고민이나 마찰 없이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 

내부의 기득권은 그들이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 일본의 식민주의에 의병활동이나 독립운동으로 대항하는 

세력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조선왕조의 주도세력은 아니었다.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 

또한 사대부들이 지녔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벗어났는지 의문이거니와, 지금 한국인이 지니는 

반일감정에도 과거 조상들이 일본을 島夷로 불렀던 화이관적 관념은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본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이 언제나 큰 나라를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써 발전 모델로 삼아왔던 경향 

또한 마찬가지이다. 

■요즈음의 중화사상

1992년 다시 지나와 수교하고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 주류층의 지나에 대한 관념은 어떠한가? 

수교 직후에는 3백 년 전 선조들의 자세와 비슷하게 얕잡아보는 자세로 출발하더니만, 근자에는 미래의 

패권자처럼 대하는 자세로 바뀌어 간다. 서구인들이 아시아적 가치 운운하자 방송에서는 지금도 

손자병법이나 삼국지 따위가 상연되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곳마다 중국의 고전들을 강론한다. 

지식인들이 그러는 동안 중국으로 진출했던 기업인들은 어지간한 재벌 아니고서는 줄줄이 당하고 

돌아온다. 딱한 일이다. 

유교를 비판하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중국의 고전 삼국지나 수호지에 

대해 말해보자. 거기 등장하는 인간들의 가치관이란 어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삼십육계로 

대표되는 온갖 계략을 동원하고, 호기 있는 대장부란 살인과 인육 먹는 일이 다반사이며, 천하는 모조리 

탐욕스런 차지의 대상일 뿐이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나 외경스런 태도라곤 티끌만큼도 볼 수 없다. 

오늘날 삼국지나 수호지를 통해 지나인의 그런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모르나,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 되는 동양의 고전이라거나 처세의 지혜가 담긴 보고라고 말하는 것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된 까닭은 조선의 멸망에 대한 반성과 부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경제적 발전에만 

도취하여 어느덧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면서 전통사회 가치관을 회복하거나 그대로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3대를 세습하는 왕조체제를 별 저항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까닭도 집권층이 인민을 

능동적으로 세뇌한 결과만은 아니라고 본다. 인민들이 갖고 있는,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왕조시대의 

봉건적 관념을 적절히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은 비록 서구 사회과학 이론을 도입한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국호부터 ‘조선’을 고집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나라는 철저히 조선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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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2018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차 국제학술대회 및 제63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18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차 국제학술대회 및 제63차 정기총회가 10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홍

은동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도 학회 홈페이지와 별도로 제작하여 학술대회 관련 정보 확인은 물론 사전등록과 초

록접수가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자 : 2018년 10월 18일(목) ~ 20일(토)

•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홍은동 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2018.koa.or.kr/

• 등록 방법 : ①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 접속

② 왼편 상단에서 Login하기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하단의 Nonmember registration으로 등록 진행 가능합니다.

③ 왼편 메뉴 중 “Registration - On-line Registration” 클릭

④ 개인정보와 참석 여부 체크 후 Next 버튼 클릭

⑤ 결제 방법(무통장 입금/카드결제) 선택 후 Next 버튼 클릭   * 카드 선택시 등록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 진행합니다. 

•학술대회 등록비 :

구  분
사전등록 

(9월 17일(월) 자정까지)

현장등록 

(9월 18일 (화)부터)

전문의 150,000원 160,000원

전공의 (군의관, 간호사, 연구원 포함) 100,000원 110,000원

비회원 180,000원 190,000원

•연수강좌 등록비 :

구  분
사전등록

 (9월 17일(월) 자정까지)

현장등록

(9월 18일(화)부터)

전문의
1일권 - 70,000원

3일권 - 140,000원

1일권 - 80,000원

3일권 - 150,000원

전공의  (군의관, 간호사, 연구원 포함) 3일권 - 110,000원 3일권 - 120,000원

2. 제39차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 및 성적우수자 안내

지난 6월 9일(토), 전국 수련병원 2,3,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제39차 전공의 평가시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각 연차별 성적우수자는 아래와 같으며 오는 10월 19일(금), 제63차 정기총회 석상에서 포상을 시행합니다. 

 ※ 2년차 : 조윤주(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3년차 : 김주환(삼성서울병원)

 ※ 4년차 : 강동모(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기초
재활

감염
대사

외상 골종양 소아 척추
견주
관절

고관절 슬관절 수부 족부 평균 최고 최저 

배점 7 5 6 6 14 12 7 12 12 12 7 100

2년차 4.26 4.06 3.14 2.43 5.81 4.75 2.47 4.82 5.5 6.83 2.84 46.9 68 16

3년차 4.54 4.13 3.51 2.74 6.65 6 3.37 5.81 7.79 8.38 3.79 56.71 84 33

4년차 4.98 4.25 3.92 3.27 7.47 6.87 3.83 6.37 8.86 9.19 4.34 63.37 87 31

3.  2018년도 국 ・ 영문학회지 우수편집위원&심사위원 안내

• 국문학회지 우수편집위원 : 외상 이준영(조선대병원), CAOS 송상준(경희대병원),

                  우수심사위원 : 슬관절 고인준(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고관절 이영균(분당서울대병원)

• 영문학회지 우수심사위원 : 이재협(서울대 보라매병원), 이영균(분당서울대병원)

시상은 8월 23일(목) 국・영문학회지 편집위원회 워크샵에서 진행됩니다.

4.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

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 드리오니 로그인 하시어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현재 소속병원    •우편물 수신처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 고액 기부자 명단

1) 서울의대 정형외과 교실 교수 일동 – 기부액 50,000,000원	 2)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 약정액 50,000,000원

3) 박근호 회원(전주고려병원) – 약정액 24,000,000원		  4) 이춘실 교수(숙명여대 문헌정보학) - 기부액 20,000,000원

5) 전북의대 정형외과 교실 교수 일동 - 기부액 10,500,000원		 6)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 기부액 10,000,000원

7) 고용곤 회원(연세사랑병원) – 기부액 10,000,000원		  8)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 기부액 10,000,000원

9) 박종호 회원(부산센텀병원) – 기부액 10,000,000원		  10) 신규철 회원(제일정형외과병원) – 기부액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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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학술상 수상 대상 논문 접수 3) 생년월일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4) 논문 목록에 표기한 모든 논문

서류 마감

 1. 접수마감 : 2018년 7월 27일(금)

2. 접수방법 : 모든 서류는 학회 사무국 또는 이메일(ortho@koa.or.kr)로 제출 

※ 학회 사무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동자동 45)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서울 A타워 604호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 해당병원 과장님 앞으로 공문 발송

2. 시상 : 2018년 10월 19일(금), 대한정형외과학회 정기총회 때

기  타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실(☏ 02-780-2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2018년도 학술상 대상 논문을 접수합니다. 

시상 부문 및 상금

1.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1) 본   상 : 임상 1편, 기초 1편 각 400만원	    

   2) 장려상 : 임상 3편, 기초 3편 각 100만원

2. 외부학술상

   1) 만례재단상 1편 200만원	   			 

   2) SICOT '93 Seoul 학술상 : 본상 1편 300만원, 장려상 1편 100만원

   3)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1편 300만원	

   4) ISTA 2008 Seoul 학술상 1편 200만원

   5) CiOS 학술상 1편 300만원 

선정 기준

1. 학술논문상: 

   가.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만례재단상, SICOT '93 Seoul 학술상, ISTA 2008 Seoul 학술상

1) 본 학회 회원이 지상에 발표한 학술적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논문	    

2) 주 연구기관이 국내기관

3) 제1 저자나 통신저자 중 1명은 본 학회 회원				       

4) 학술상심사위원회 내규에 따른 소정 기준

나. CiOS 학술상은 CiOS 편집위원회에서 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까지 CiOS 에 출간된 논문 중 3편을 추천하여 학술상심사위원   

회에서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 

  ※ 위 모든 논문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도 7월까지 기간에 지상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2.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1) 1978년 10월 19일 또는 이후에 출생한 회원 중 정형외과 관련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2) 연구논문 업적으로 심사함. 

구비 서류

1. 학술논문상 :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만례재단상, SICOT '93 Seoul 학술상, ISTA 2008 Seoul 학술상 (상의 구별 없음)

1) 신청서 1부.		

2)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소정양식) 1부. 	

3) 논문 PDF 파일 (E.mail 제출 - ortho@koa.or.kr)

 * 신청서와 추천서는 하단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후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스캔하시어 메일 제출 가능합니다. 논문 PDF 파일이    

없는 경우 논문 별책 1부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우편제출)

1) 지원서(소정양식)

2)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자유형식) 1부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사항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2.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받는 논문에 대해서 게재확정이후 저자변경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3.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 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4.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됨은 실제 연구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및 논문 작성에 

기여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수에 제한을 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종설에는 3인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는다.

5. 원고 투고 시 저자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CiOS 공지사항 7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

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2017년도 3월부터 공지하여 편집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1년 시행한 결과 처음부터 60일간의 소요기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일정으로 신청을 하거나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져 총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해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속심사제도는 회원들의 신속한 심사를 선별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기한 내 심사 완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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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성공적인 개원 및 경영지원 세미나

• 일시 : 2018년 9월 2일(일)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층 1002호 (서울성모병원)

• 평점 : 6점

• 등록비 : 5만원 (등록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좌장 / 연자 

08:00-17:00 등  록

08:55-09:00 개회인사

Session I 개원을 위한 준비 I 좌장 : 이홍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09:00-09:20 병원마케팅 최신 트렌드 백진호(㈜캔즈플렉스)

09:20-09:40 개원자금 관리와 효과적인 상환방법 이주환(시티은행)

09:40-10:00 개원을 위한 입지선정 가이드 김현숙(올바른개원)

10:00-10:15 Discussion

10:15-10:35 Coffee break

Session II 개원을 위한 준비 II 좌장 : 문성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10:35-10:55 기본적인 장비세팅 및 선택시 유의사항 박준영(㈜메디뷰랩)

10:55-11:15 환자를 생각하는 인테리어와 병의원 사인제작 김현관(주식회사 스페이스)

11 : 15-11 : 3 5 성공 개원을 위한 입지 계약시 유의사항 손국호(medi114)

11:35-11:50 Discussion

11:50-13:00 Luncheon Symposium 대원제약

Session III 병원 경영 좌장 : 안의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13:00-13:20 개원의 및 개원예정의가 알아야 할 경영세무 전봉철(㈜리치메이킹)

13:20-13:40 병의원 노무의 실무적인 준비와 관리 김영훈(㈜리치메이킹)

13:40-14:00 병원 경영과 달라진 의료법 오상철(마포구보건소)

14:00-14:20 차별화된 병원 마케팅 김태민(리앤커뮤니케이션)

14:20-14:40 Discussion

Session IV 급여청구 좌장 :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14:40-15:00 실손보험 현황 및 유의사항 이미준(강북삼성병원)

15:00-15:20 산재보험 청구 김현주(근로복지공단)

15:20-15:40 자동차보험 청구 이태연(날개병원)

15:40-15:55 Discussion

15:55-16:15 Coffee break

Session V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 좌장 : 최종혁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16:15-16:35 설명의무 개관과 판례를 통한 의료사고 대처방법 이정선(대한정형외과학회 고문변호사)

16:35-16:55 정형외과 행정처분 사례분석 김준래(건강보험공단 변호사)

16:55-17:15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조정 사례 강기서(의료중재원 상임 감정위원)

17:15-17:30 Discussion

17:30-17:40 폐회 인사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하여 주신 연구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는 저자(author)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을 무분별하게 저자로 추가하는, 연구 윤리에 어긋나

는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나의 논문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저자수를 제한하도록 결정하였고 2018년 01

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 문 의  종 류 저자수

원 저 6인 이하(전공의는 2인까지)

증 례  보 고 4인 이하(전공의는 1인까지)

종 설 3인 이하

*저자(author)란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하여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투고될 원

고의 내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상기 인원 외에 논문에 일정부분 기여를 한 인원은 감사의 글(akknowledgement)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 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 편집위원장 이 순 혁

전문의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 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

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 공지 -

<학회지 안내문>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 1절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신속 심사 제도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정규심사 과정과는 별도로 신속심사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속심사라 하

더라도 논문의 투고에서 게재결정까지는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 시험과 관련하여 신속심사를 통하

여 게재 예정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 시험 원서접수가 10월말까지이므로 논문의 투고는 적어도 8월말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하고, 이후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료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면 진행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

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심사료 입금안내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http://www.koa.or.kr/bbs/index.html?code=notice&category=&gubun=&page=1&number=6731&mode=view&order=&sort=&keyfiel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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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  함 소  속 모금 날짜 입 금 액 약 정 액

1 김기택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월 2일 100,000 7,200,000

2 염진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7월 2일 20,000 20,000

현재 모금액 : 215,180,000원

현재 약정액 : 253,230,000원

(2018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대한정형외과학회 제59대 집행부에서 시작한 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하여 지난 제60대 집행부 1차 이사회에서 학회 회관 건축기금으로 기

금명 변경을 인준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원분들이 기부해 주신 기금은 대한정형외과학회 회관 건축 기금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건축기금 약정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 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

겠습니다.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5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A Tower 606호

• 규모 : 교실형 36인, ㄷ자형 28인 수용 가능

• 대관비용 : 5만원

• 계좌안내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 무료 이용 시설 : 음향시스템(유선 마이크 2개, 무선 마이크 2개), 빔프로젝트, 냉장고, 정수기, 주차장 

• 빔을 연결할 노트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사는 요청하시는 경우 학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시락 업체 연락처를 안내드립니다. 

• 회의실 대관 신청서는 학회대표 이메일 ortho@koa.or.kr 또는 팩스 02-780-276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신청서

행사명

주관학회

대관일 20      .       . 대관시간 00:00 ~ 00:00

예상 참석인원 담당자(소속 게재필)

연락처 이메일

영수증 발행 신청

세금계산서(VAT 별도) / 현금영수증 / 필요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고,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시

 발행받으실 전화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회의실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       .       .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2018년 7월

2일(월) 2018년 11월 30일(금)

25일(수)

27일(금)

2018년 9월

13일(목)

17일(월)

2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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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S 공지사항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1. 대한정형통증의학회 16회 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8월 26일(일) 09:30 ~ 17:00

  • 장소 :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 대한정형통증의학회 담당자 노옥주 E-mail. noj77@naver.com 

2. 대한골대사학회 제21차 골다공증 연수강좌

  • 일시 : 2018년 8월 26일(일) 9:00 ~

  • 장소 :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 사전등록 : 8월 17일 (금)까지

  • 연수평점 : 5평점

  • 문의 : 대한골대사학회 홈페이지 (www.ksbmr.org)

3. 제 32차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9월 15일(토) 08:30 ~ 17:30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 

  • 등록비 : 전문의 7만원 / 전공의 5만원

  • 초록 접수 분야 : 연제별 5분 발표 + 2분 토론 (2018년 8월 초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확정 개시)

  • 문의 :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사무실  담당자 Tel. 042-280-7342     E-mail. office@kossm.or.kr

4. 대한골다공증학회 국제학술대회 ICO 2018 SEOUL 및 추계연수강좌

  • 일시 : 2018년 10월 13일(토) 08:00 ~ 20:00,  10월 14일(일) 08:00 ~ 16:45

  • 장소 :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 볼룸 백두

  • 얼리버드 사전등록 마감 : 7월 31일 (화) / 온라인 사전 등록 마감 : 9월 19일 (수)

  • 문의 : 대한골다공증학회 사무실 담당자 Tel. 031-925-9897

대한정형외과학회의 공식 영문 저널인 Clinics in Orthopedic Science가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었습니다. 

ESCI란 톰슨-로이터(현 Clarivate Analytics)사에서 2015년 11월 새롭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로서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등에 등재되기 전에,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입

니다. 즉, ESCI 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SCIE 등재 후보에 선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며 SCIE 등재가 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최근 국내 저널 중에서 SCIE에 바로 등재된 학술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개 ESCI 에 등재된 후 2-3년 동안 관찰을 하고 SCIE 등재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CiOS가 SCIE 등재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CiOS의 SCIE 등재를 위해 힘써온 학회의 전폭적인 지원, 역대 편집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논문을 투고하고 CiOS 

의 논문을 많이 인용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SCIE 에 등재될 거란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한 논문을 많이 투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pact factor를 높이기 위해서, 논문을 쓰실 때 CiOS에 실린 논문들을 많이 인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모든 편집진은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CiOS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SCOPUS, Pubmed, Medline, 그리고 ESCI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잡지입니다. 

2.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요건 중에 CiOS나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반드시 논문 한 편 이상 게재하는 것이 필수요건 입니다. 

3. �종설, 원문, technical note 등 형식에 관계 없이 많은 투고 바랍니다. 증례 보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원고 접수 이후에는 저자의 추

가나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투고 시에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CiOS는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www.ecios.org) Archives의 모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SCI(E)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실 때 CiOS 

논문을 꼭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CiOS 의 SCIE 등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5. �CiOS는 심사과정을 재정비하여 게재 여부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심사위원들을 보다 확충할 예정

입니다. 편집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CV와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편집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CiOS 

편집위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6. 연구비 지원 기관이 있는 경우 원고 투고 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원고 투고 시 개인 고유번호 등록인증제인 저자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 입

니다. ORCID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자들의 고유 식별번호로 동명이인, 영문이름 표기의 다양화에 따른 저자 확인의 어

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CiOS에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http://orcid.org/에 접속하셔서(Register 

now를 클릭) ORCID 번호를 만드시기를 권장합니다. ORCID는 CiOS 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학술지에서 도입하고 있으니 CiOS 투고

와 상관없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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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1.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정형외과 임상교수 및 기금교수 모집 공고

 • 모집분야 

  -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 지원자격 

   1)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문의처 :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과장 선종근  / 의무장 김성규 Tel. 062-220-6336

                E-mail. bonjourksk@hanmail.net

2. 건국대학교병원 유급 족부족관절 전임의 모집공고

 • 모집분야 

  - 정형외과학교실 Foot and Ankle Service

 • 근무기간 : 2019년 03월 1일 ~ 2020년 2월 28일 (군 전역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모집인원 : 2명

 • 문의처 : 건국대학교병원 정홍근 교수 Tel. 010-9485-3059     E-mail. jungfoot@hanmail.net

               비서 김지원 Tel. 02-2030-7746     E-mail. ji03030@naver.com

3. 2019년도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전임의 모집 공고

 • 모집분야 

  - 슬관절 (지도교수 : 최충혁)

  - 족부족관절 (지도교수 : 성일훈)

  - 고관절 (지도교수 : 김이석)

 • 근무기간 : 2019년 03월 1일 ~ 2020년 2월 28일 (군 전역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모집인원 : 0명

 • 문의처 :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국 Tel. 02-2290-8485 

4. 삼성서울병원 슬관절분야 2019년도 전임의 모집

• 모집분야 

  - 슬관절 (지도교수 : 하철원)

 • 근무기간 : 2019년 03월 1일 ~ 2020년 2월 28일 (군 전역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모집인원 : 0명

 • 문의처 : 전임의 노진욱 Tel. 010-3649-3205     E-mail. ysmjin86@naver.com 

1. 대구가톨릭병원 RCT to CTA : Repair vs. Replace

  • 일자 : 2018년 7월 28일(토) 

  • 문의 : 김준영 Tel. 010-3444-6997 

  • 주최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관절센터 견주관절클리닉

2. 제 3회 삼성서울병원 Knee Symposium & Live Surgery (CCTIKS)

  • 일시 : 2018년 8월 19일(일) 08:20 ~ 17:54

  • 장소 :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 연수평점 : 6점 

  • 문의 : 서태희 Tel. 02-3410-3508     E-mail. taihee28@naver.com 

  • 공동주최 : 대한슬관절학회, 대한관절경학회

3. 제 69, 70차 세브란스 관절경 카데바 워크샵 개최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시 : 제 69차 Knee & Ankle Workshop : 2018년 9월 1일(토) 08:30 ~ 18:00

              제 70차 Shoulder & Elbow Workshop : 2018년 9월 9일 (일) 08:30 ~ 18:00

  •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1F) 수술해부교육센터

  • 연수평점 : 6점  010-7564-6175

  • 공동주최 : 연세대학교 관절경・관절연구소,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

4. 2018년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심포지엄 개최 안내

  • 일시 : 2018년 9월 7일(금) 09:00 ~ 17:20

  •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소강당 및 세미나실

  • 참여센터 : 위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담도ㆍ췌장암, 삶의질향상팀

5. 2018 경희대 Shoulder Live Surgery 

  • 일자 : 2018년 9월 8일(토) 

  • 장소 :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청운관) B117, 201호 205호 및 수술실 

  • 문의 :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의국 Tel. 02-958-8348

6. 2018 28th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 Shoulder & Elbow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자 : 2018년 10월 28일(일) 

  • 장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연수평점 : 6점 

  • 문의 :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 비서 남선정  E-mail. sas1992@hanmail.net

교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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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1.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2018

9월 13일 한국원자력의학원   

2019

7월 11일 순천향대학교병원   

11월 8일 국립경찰병원   9월 19일 국립중앙의료원   

12월 13일 일산동국대학교병원   11월 14일 한일병원   

2019

2월 14일 서울백병원   12월 12일 고대구로병원   

3월 14일 서울대학교보라매병원   

2020

2월 13일 삼성서울병원   

5월 9일 건국대학교병원   3월 12일 중앙대학교병원

6월 13일 서울의료원   5월 14일 서울성모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1, 4, 8, 10월 없음)	

•연락처 : Tel. 02-2072-2367~2368     E-mail. yoowj@snu.ac.kr

2.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  도 날 짜 횟 수 병 원 명

2018년
9월 5일 제13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7일 제131차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2019년

3월 6일 제132차 광명성애병원

5월 8일 제133차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7월 3일 제134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월 4일 제135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1월 6일 제136차 연세사랑병원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E-mail. os@yuhs.ac    담당 : 송미현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다발성장기부전/심근경색으로 사망

강기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5. 은평성모병원 2019년도 유급 전임의 모집

• 모집분야 

  - 슬관절/고관절 (지도교수 : 권순용, 고인준) 

  - 수부, 미세수술 (지도교수 : 이주엽) 

 • 지원자격 : 정형외과 전문의 및 2019년 전문의 취득 예정자

 • 근무기간 : 2019년 03월 1일~2020년 2월 28일 (군 전역예정자는 2019년 5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모집인원 : 0명

 • 문의 :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김승찬 Tel. 010-3553-4761      E-mail. hb129@naver.com

[ 사건개요 ]

좌측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병원측의 적절하지 못한 응급치료와 조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

환자(77/여)는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진단받고 약물복용 중인 환자로 2016. 10. 12. 양측 무릎 통증(좌측>우측)을 주소로 외래 

내원함.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으로 인공슬관절치환술 계획함.

2016. 12. 14. 심전도, 심장초음파를 포함한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 가능성에 대한 내과협진 후 12. 15. 11:45-13:15 척추

마취하 좌측 인공슬관절치환술 함(수술 시간은 총 1시간 30분 소요). 

   

2016. 12. 16. 13:30 구토 증상으로 자가통증조절제 일시 중단하고, 13:45 다시 구토 있어 맥페란(위장관조절제) 1@ 정주함. 

2016. 12. 17. 10:30 기침, 울렁거림, 가래 증상 호소하고, 11:00 다시 구토하여 자가통증조절제와 노스판 패치(마약성진통제) 제

거함.

같은 날, 16:00 숨쉬기 힘들고 가슴 답답하며, 전신 힘없는 증상 호소함. 활력징후 90/60 mmHg–100 회/분–28 회/분–36.5 

℃, 산소포화도 99% 체크됨. 심전도 모니터링 적용하고 심호흡 지지함.

같은 날, 16:40 증상 호전 없으며, 활력징후 90/60 mmHg– 120 회/분 – 40회/분 – 36.5 ℃ 체크되고, 의식 명료함.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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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 동성빈맥, 좌심방비대(LAE) 확인됨.

같은 날, 16:50 당직의사 병동에 와서 환자 상태 확인함. 17:30 활력징후 130/100 mmHg– 103 회/분 – 40회/분 – 36.5 ℃, 

산소 2 L/분 적용하고, 18:00 사설구급차 도착하여 전원됨.   

같은 날, 18:20 호흡곤란을 주소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됨. 활력징후 97/66 mmHg– 124 회/분 – 26회/분 – 36.6 ℃, 산

소포화도: 92%, 심전도상 ST 1,2,3 분절 상승하고, CK-MB: 80.0으로 확인됨. 좌전하행동맥의 ST분절 상승의 급성 심근경색 

진단하고, 18:57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 50mg 정주함. 

같은 날 19:08 기관삽관 후 경동맥, 대퇴동맥 촉지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시행함. 앰부배깅 및 심장압박 시행하고, 니트로글리

세린 중단하며 에피네프린(승압제) 정주함. 19:16 심폐소생술 8분간 시행 후 순환 회복되고, 19:42 ST분절 상승의 급성 심근경

색 확인되어 응급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후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작함.

2016. 12. 20. 뇌파검사상 광범위한 뇌기능부전 관찰되고, 신경과 협진결과 뇌파검사에서 전반적인 활동성 저하 관찰됨. 12. 22. 

체외막산소공급(ECMO) 제거하고, 12. 26. 지속적인 이뇨제 투여 후에도 소변량 감소 및 폐부종 악화되어 투석 시작함.

2017. 1. 14. 12:34 환자 사망함.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심근경색  

[ 분쟁 쟁점 ]

환자측 : 좌측 무릎수술 전 심장초음파 등을 검사한 후 이상 없으므로 수술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수술 전 검사가 정확하지 않

았다는 의심이 듬. 수술 후 호흡곤란 호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으며, 시간을 지체하여 결국 급성심근경색

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병원측 : 수술 전 환자의 기왕력을 고려하여 검사를 시행하였고, 내과 협진을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수술을 시

행하였음. 수술 후 2일째 발생한 호흡곤란에 대하여 심전도검사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정밀검사를 위하여 전

원의뢰를 결정하였는바, 조치는 적절하였음.

[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1) 수술 전 검사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 전 혈액검사, 뇨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검사는 모두 시행

되었고,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음. 수술 전 내과 협진에서도 심장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수술 가능하다

는 답변이 있어 수술 전 검사 및 협의진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음. 또한 환자의 좌측 슬관절은 진행된 골관절염으로 

수술 선택은 인공관절치환술 이외는 없는 상태로 적절하였음.

2) 수술 후 호흡곤란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12. 15. 수술 직후부터 약 6시간동안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였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모니터링을 중단한 기록이 있고, 

12. 17. 16:00까지는 활력징후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또한 12. 15. 수술 후 통증에 대하여 자가통증조절 장치

와 노스판 패치(마약성진통제)를 부착하여 통증을 조절하였으나 12. 16. 구토 증상이 있었고, 12. 17. 다시 구토, 울렁거

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11:00에 자가통증조절 장치와 노스판 패치를 제거함. 같은 날 16:00에 숨쉬기 힘들고 가슴 답

답하며, 전신 힘없는 증상 호소하여 활력징후 등을 측정한 결과 혈압 90/60 mmHg, 맥박 100 회/분, 호흡수 28 회/분. 

산소포화도 99% 체크됨. 이러한 활력징후 기록을 토대로 12. 17. 16:00경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6:00~17:00 사이에 시행된 심전도 소견은 우선적으로 ST-분절 상승이 나타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감별 진단해야 하는 

소견임. 이러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처치가 어렵고 전원 가능한 상황이면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지체 없이 가능한 빨

리 전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17. 16:00 호흡곤란 호소로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16:40 증상의 

호전이 없어 심전도 촬영결과 동성빈맥, 좌심방비대(LAE)가 확인하고, 17:10 보호자 동의를 받은 후 18:00에 간호사 동승 

하에 전원하였으며, 전원 전 17:30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산소 2 L/분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3) 전원조치의 적절성

12. 17. 16:40 호흡곤란 증상에 호전이 없어 검사한 결과 활력징후는 혈압 90/60 mmHg, 맥박 120 회/분. 호흡수 40회/

분이고, 의식은 명료하지만 심전도검사상 동성빈맥, 좌심방비대(LAE)가 확인되었음. 이러한 경우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빨리 전원 조치하여 발견 후 2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심전도검사상  동성빈맥, 좌심방비대(LAE)이 관찰된 후 17:10 보호자 동의 받았고, 18:00에 간호사 동행 하

에 전원을 시행하였으며, 전원 전 17:30 활력징후는 혈압 130/100 mmHg, 맥박 103 회/분, 호흡 수 40회/분, 체온 36.5 

℃로 관찰되고 산소 2 L/분을 적용하였는바, 피신청인병원의 전원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4)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수술에 대한 내용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였고 동의서에서 확인되어 있는 상태임.

나. 인과관계

-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및 환자의 사망 원인

심근경색은 심장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막힘 현상으로 발생하며 원인은 다양함(기존의 협심증, 동맥 경

화증, 고혈압, 당뇨, 나이, 비만, 스트레스, 흡연, 혈액의 이상 등). 대부분의 증상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강한 흉통이 동반

되며 이때에 촬영한 심전도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증상이 없으면서 심장세포에 허혈이 진행되고 부정맥, 심

혈관계 기능저하 및 심정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후자의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급성기의 대처로는 심장에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심박동수를 줄이는 약,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 등이 사용될 수가 있고 또한 인위적으로 심장세포에 산

소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마스크 등으로 산소를 주입함. 대개 관상동맥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를 시행하여 관상동맥을 확장하기도 하고 외과적으로 CABG(coronary artery 

bypass graft)를 시행하여 관상동맥의 막힌 부분을 해결해 주며 항응고제를 투여함. 

본 건의 경우 심근경색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는 없지만 당뇨, 고혈압, 고령, 스트레스, 수술시의 출혈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며, 기저질환과 노화에 의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

간 취약한 부위의 동맥경화반의 파열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수술 상 과실이라기보다

는 발생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 중의 하나인 것으로 사료됨.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발생한 

심장기능 저하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병원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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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과 ]

감정서의 기재내용 및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입장과 의사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분쟁에 관한 합의 등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

결됨. 

[ 예방 Tip ]

1.	 자동조정 개시된 사건임. 고령화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사망(폐 색전증, 심근경색, 패혈증, 뇌경색, 흡인성 폐렴, 기타)에 대

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수술 전 충분한 검사, 협진 등을 통하여 사망을 예방해야 함.

2.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사건이 개시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측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1급 등

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조정 개시됨(2016.11.30.시행)

3.	 피신청인(의료인측)은 신청인의 조정신청 후 14일 이내에 자동 조정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 폭행·협박으로 진료방해, 교사·방조했을 때, 명예훼손(인터넷포함)을 했을 때 등은 증거를 확보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출간소식

1.	 제2판 필수정형외과학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필수정형외과학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2007년 제1판 출간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정형외과학의 최신지견과 치료방법들을 수록하여 정형외과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의학지식

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정형외과를 널리 소개하고 기본적인 정형외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충분한 교과서로서 의과대학 학생, 일반의사, 기타의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  격 : 6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01-0571-043

• 구입은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선배회원님들의 노고로 1989년 10월 정형외과학용어집 제1판이 

발간. 1997년 10월 제2판이 발간된 후 10년여의 세월이 흘러 거의 사용치 않는 용어도 생겨나고 정형외

과학의 발달로 수많은 새로운 용어의 탄생으로 용어집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 2판에 누락된 용어 

및 새로이 탄생한 용어의 보완과 사용치 않는 용어(폐어)를 삭제하고 일본식 용어도 우리말 용어로 개정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 가  격 : 5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3.	 「장해판정기준」 - 사지및척추분야 - 개정판발간

장해판정을 하는 정형외과학회 회원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과의 의사 선생님은 물론, 

사회에서 배상 및 보상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법조계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의 

회의와 워크샵에서의 토론을 통해 2005년 초판 이후 첫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가  격 : 회원 15,000원/ 비회원 3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4. 정형외과학 7판 발간

• 구  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  격 : 300,000원대

※ 정형외과학 7판 교과서 E-book 회원전용 모바일 서비스 이용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1대 집행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학회의 스마트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정형외과학 7판 교과서 E-book’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 전용 모바일 서비스로 대한정형외과학회 모바일 페이지(http://m.koa.or.kr/)에 접속하여 로그

인하시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교과서 내용을 확인 및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 정형외과학 교과서 E-book 서비스는 교과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회원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 가능합

니다. E-book 이용 시 로그인 정보는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정보와 동일합니다. 

5. 골절학 교과서 출간 안내

대한골절학회에서 골절학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1판 출간 이후 발표된 많은 연구 업적들과 

새로운 변화를 개정판에 담았으며,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증례와 사진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술방법에 대해서는 QR code를 통하여 수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가  격 : 190,000원

• 구  입 : 범문에듀케이션(전화 02-2652-5120, E-mail medicalplus@epublic.co.kr /  

             온라인 www.medicalplus.co.kr)




